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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HOW TO BE LOST

가  제  :  잃어버리기의 방법

저  자  :  Amanda Eyre Ward

출판사  :  MacAdam & Cage Publishing 
발행일  :  2004년 10월 

분  량  :  290페이지

장  르  :  소설

Amanda Eyre Ward의 두 번째 책 <How to Be Lost>는 당신을 잃어버린 공간으로 데리고 간다. 혼이 담긴 노래의 불규칙적인 악장이 때때로 관객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드는 것처럼 이 소설 역시 씁쓸한 유머와 가슴에 사무치는 어휘, 냉정한 듯 감동적인 고백들로 가슴을 쓰리게 만든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과 희망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엮어 내려가는 화자는 강인한 여성 이야기 속에 이 미스터리한 성격의 글을 담고 있다.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길을 잃지 않는 명확한 구성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예민한 독자들에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야기는 뉴올리언스와 뉴욕 사이를 오가며 이어진다. 15년 전 어느 날 Winters가의 세 자매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엄마의 자동차에 담고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5살 난 엘리가 사라진다. 가족들은 막내 엘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무서운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음에 이르고 무책임한 엄마는 우울증에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그리고 한때 가장 가까웠던 자매 캐롤린과 마델린은 멀리 떨어져 자라게 된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토록 애태우며 찾았던 여동생처럼 보이는 스무 살 남짓의 여인의 사진 한 장이 ‘People’이라는 잡지에 실린다. 캐롤린은 그 사진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며 동생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결국 사설탐정을 찾아가 사진 속 주인공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와달라고 요청을 한 뒤, 뉴멕시코 사막과 콜로라도 산맥과 안개가 자욱한 몬타나의 지하세계를 향해 떠난다. 그녀는 뿔뿔이 흩어진 자기 가족을 되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아픔도 감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질투와 의심, 후회로 가득했던 지난 수 년 속의 캐롤린. 그녀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엘리를 찾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 인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족과 책임이란 이름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많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와 존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격찬과 사랑을 받은 소설 <SLEEP TOWARD HEAVEN>의 작가이자 뉴욕 포스트지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5대 작가 중 한 명이다. Ward의 간결하고 날카로운 두 번째 소설은 앉은 자리에서 던숨에 읽어내려갈 만한 흡인력을 지닌 수작이다.
NON-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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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CIVILISATION 

부제   :  Utopia and Tragedy

가제   :  이상과 비극의 서양문명사

저자   :  George Frankl

출판사 :  Open Gate Press

발행일 :  2002년

분량   :  227 페이지
장르   :  사회심리

1편인 <Social History of the Unconscious  Part 1 : archeology of the mind>에서 저자는 선사시대부터 중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이르는 인간 사회의 근원과 문화의 발전을 심도 있게 파헤쳤다. 저자는 일신교 사상과 그리스 문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선사시대가 역사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고, 고고학의 시대에서 문학의 시대로 들어선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학의 시대에 접어들어 성서, 그리스 드라마, 서사시, 철학 등 로마시대와 중세 신학시대, 르네상스시대의 산물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충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 문화와 문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 서구 문명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민주주의와 일신교사상, 이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양문명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풍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고양하는 자유와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군중에 대한 억압, 부와 빈곤, 유례없이 큰 규모의 폭동등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아무도 서구 문명의 영향력과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으며, 또한 서양의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이야말로 이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서양이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성주의의 거대한 잠재력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모든 충돌을 해소하려면 뿌리깊고 무의식적인 도덕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충돌의 원인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저자는 이 책이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에 종지부를 찍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저자 소개>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철학과 심리분석을 전공하였다. 나치의 침공으로 영국으로 이민하여 정착하였으며, 40년이 넘도록 심리분석을 연구해왔다. Frankl이 심리치료사로서 남긴 저작들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였으며, 심리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의 장을 열었다. 영국 유수의 대학에서 심리분석, 철학, 선사문화, 건축철학에 대해 강의해 오고 있으며, 그의 저작인 THE FAILURE OF THE SEXUAL REVOLUTION과 THE UNKNOWN SELF는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왕성한 저작활동과 강의, 심리치료사로 활약해온 저자는 사회적 노이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비이성적인 자기파괴를 향해 치닫는 국가들의 잘못된 충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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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HOW TO REMODEL A MAN

가제   :  내 남자 다시 만들기

저자   :  W. Bruce Cameron

출판사 :  St. Martin’s Press

발행일 :  2004년

분량   :  268 페이지 

장르   :  심리/유머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남성’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란 다름 아닌 바로 ‘여성’을 일컫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을 변화시키고 순응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면 그저 남성을 피해서 사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남성과의 오붓한 연애나 잠자리 등을 꿈꾸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으랴.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은 모든 여성들을 위한 쉽고 명료한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남성적인 사고에 대한 번뜩이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들은 왜 냉장고 문을 여는 것까지는 쉽게 하면서 그 안에서 마요네즈를 찾는 일은 못 하는지… 세탁물을 세탁바구니에 던지고, 아니 앞에다 던지고 위에다 던지기까지 하면서, 세탁된 빨래를 꺼낼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를 여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 여성들은 너무도 절실하게 공감하겠지만, 한 명의 성인 남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Cameron은 스스로가 그런 장벽을 힘겹게 극복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기’에 성공한 남성이다. 저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여성에게 맡기고,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자신은 4개의 단점을 찾은 반면, 여성들은 무려 178개의 단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저자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다른 이와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훈련을 통해 모든 종류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남성들은 머리 옆에 있는 두개의 도구(귀)를 사용하여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두 도구 사이의 공간(뇌)을 사용하여 당신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이 책을 통해 리모콘 없이도 텔레비전을 보고 남성호르몬의 과도한 낭비를 겪지 않고도 행인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본인이 변신에 성공했으니, 당신도 못할 게 없다. 이 책은 남성과의 교류에 서툰 모든 이를 위한 진정한 가이드북이다. 

<저자 소개>

1995년부터 인터넷에 유머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저자의 칼럼은 예민한 십대들의 흥미를 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8 SIMPLE RULES FOR DATING MY TEENAGE DAUGHTER>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ABC방송국의 TV쇼의 기본 컨셉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 책을 TV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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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LEARNING TO LOOK AT MODERN ART

가제   :  현대 미술의 이해

저자   :  Mary Acton

출판사 :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발행일 :  2004년

분량   :  334 페이지
장르   :  미술

이 책은 Mary Acton의 베스트셀러인 <Learning to Look at Paintings>와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동저자의 새 저작물이다. 저자는 전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독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술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섬세한 분석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러한 부류의 도서를 찾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현대미술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왜 근대 미술은 과거의 그것과 극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왜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것인지,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시도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이 책은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실제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현대 미술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현대 미술의 역사와 주요작품의 분석을 다룬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현대 미술과 포스트모던 시기의 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미술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각각의 미술 작품의 요소인 구성, 공간과 조형, 빛과 색 등도 고려하는 것이다.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는 비전문가층 독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풍성한 자료와 더불어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으며 표현주의, 구조주의, 바우하우스, 초현실주의, 팝아트, 개념예술, 영국 신진작가들의 예술 등을 포함한 주요한 예술운동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Mary Acton은 이 책을 통해 건축, 디자인, 조각, 설치미술, 캔버스화 등 현대 예술의 다양한 범위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엄선한 피카소와 마티스에서부터 르 코뷔시에, 앤디 워홀, 레이첼 화이트리드에 이르는 세계적 예술가들의 작품을 112개의 흑백도판과 27개의 컬러도판으로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 소개>

옥스퍼드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예술학사 과정 강사이자 교육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다. 1997년 출간된 처녀작 <Learning to Look at Paintings>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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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CREATING POWERFUL BRANDS

가  제  :  파워 브랜드 

저  자  :  Leslie de Chernatony & Malcolm McDonald

출판사  :  Butterworth-Heinemann
발행일  :  2003년 10월 

분  량  :  496페이지

장  르  :  경제경영

브랜드 구성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경향을 포괄적으로 요약, 정리한 책. 하지만 단순한 요약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책으로, 각 장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은 독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가치 있는 모형들을 제공한다. 현대의 비즈니스계에서 브랜드 경영은 이미 유행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업데이트되어 개정판으로 새로이 출간된 이 훌륭한 책은 브랜드 경영의 기본에서부터 실전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경영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다. 우선 브랜드 경영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첫 장에서는 파워브랜드의 창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의 이해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선택하고 기업은 어떻게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하는지를 언급한다. 덧붙여 서비스 브랜드, 인터넷 브랜드 등 브랜드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시도한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브랜드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첨가된 가치들의 도전을 브랜드 안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브랜드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브랜드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춘다. 

파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노하우들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친절한 요약과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와 함께 사진과 삽화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만일 내가 마케팅이란 사막에서 나와 함께 할 브랜드에 관한 책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이 책을 고를 것이다. 이 책에는 작가의 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위한 열정으로 꽉 차 있다.” – Nick Kendall 

<저자 소개>

Leslie de Chernatony는 Birmingham Business School의 브랜드마케팅 연구센터의 대표로 있으며, Birmingham 대학의 브랜드마케팅 학과 교수로 있다. 공동 저자 Malcolm McDonald은 Cranfield대학 경영학부의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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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EXECUTIVE EQ


부  제  :  Emotional Intelligence in Leadership and Organization

가  제  :  EQ 리더십

저  자  :  Robert K. Cooper & Ayman Sawaf

출판사  :  Putnam Publishing Group
발행일  :  1997년 5월 

분  량  :  327페이지

장  르  :  경제경영

리더십과 진실성의 성패 여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리더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조직에서 인정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공략하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뜻밖에도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 Cooper는 <The Performance Edge>라는 책에서 이런 예가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 성공은 기업가의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에 달려 있다.’는 Cooper의 명제는 최근 연구의 혁신적인 결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감성지수는 인간 에너지의 근원이자 진실성, 비전, 그리고 행동 능력과 연관된다. 결국 자기자신 혹은 타인을 얼마나 진실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느냐가 경영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다. 기회를 감지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에 덧붙여 느낌을 분명하게 하고 따라가는 것 역시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능력이다. 대기업의 다양한 사례로 가득찬 이 책은 독자들에게 EQ 지도를 제시하자 하는 책이다. EQ 지도는 독자들이 그들 자신의 상대적인 EQ 정도를 가늠하고 감정적 지능의 성격에 분포된 약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재미와 정보를 겸비한 이 책은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신선한 전환이 되어줄 것이다. 미국 현지의 수많은 경영자, 매니저, 전문인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EQ를 높이고자 하는 리더나 조직을 위해 추천할 만한 책이다.

<저자 소개>

Robert K. Cooper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천여 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조직연구 리서치 기업 Q-METRICS의 회장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해왔으며 LEARNING CIRCLE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Advanced Intelligence Technologies의 CEO로 있으며 지난 십 년간 저명한 세계 조직(3M, Motorola, Arthur Anderson, Smithkline Beecham 등)을 위한 리더십 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저서로는 <THE PERFORMANCE EDGE>를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이 있다.   

Ayman Sawaf는 ‘Foundation for Education in Emotional Literacy(감성문학 교육재단)’의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부문 에미상을 받은 바 있는 ‘Enchante Innertainment’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의 기업가적 배경지식은 소매업과 생산업의 넓고 다양한 경험이 기반이 되고 있다. Advanced Intelligence Technologies의 공동창립자이며 1989년 이래 감성지능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동과 학교,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감정지능에 대한 21권의 시리즈를 출간하였으며 최초로 이 분야의 뉴스레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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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THE RANDOM WALK GUIDE TO INVESTING

가  제 :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성공 비법 
저  자 : Burton G. Malkiel

출판사 : W. W. Norton & Company; New Ed edition 
발행일 : 2005년 1월 
분  량 : 202페이지
장  르 : 금융 
이 간결한 투자 안내서는 처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닷컴 붕괴 이후 사이트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비전문가들을 당혹케 하는 놀라운 변수들로 가득한 개인금융의 세계에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Burton G. Malkiel의 <The 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은 독자들에게 눈속임이 아닌 다양하고 실용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책으로, 지난 30년 동안 가장 좋은 투자의 참고서로 여겨져 왔다. 이 책은 수많은 투자가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닌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찾는 도서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신간 <The Random Walk Guide to Investing>에서 Malkiel은 오랜 세월을 거쳐 확실하게 검증된 자신의 투자계획을 10가지 법칙으로 따라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다. 4개의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와 투자이익 관계를 살펴보는 기본원칙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심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10가지 법칙을 유머와 재미를 곁들여 열거하고 있다 

1.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라

2.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저축이므로 착실히 이행하라

3. 빈손으로 곤경에 빠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적정한 현금을 보유하라

4. 세금은 절대 많이 낼 필요 없다!

5.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시 당신의 개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6.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7. 가능한 한 비용 지출은 줄여라

8.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라

9. 고수익을 올린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

10. 투자시 어리석은 속임수로 인해 스스로 최대의 적이 되지 마라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 꼭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전문용어나 기교적인 언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객관적으로 증명된 정직한 Malkiel의 투자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초보 투자가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The Random Walk Guide to Investing”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투자조언을 담고 있어 현명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자에게 확신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소개>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베스트셀러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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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STEALING TIME

가  제 :  AOL 타임워너의 몰락
저  자 :  Alec Klein

출판사 :  Simon & Schuster

발행일 :  2003년 6월

분  량 :  336페이지
장  르 :  경영

2000년 1월 America Online과 Time Warner의 합병이 공식 발표되었. 이것은 미국의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미디어 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구미디어와 신미디어의 결합, 즉 미국 내 제1의 인터넷 회사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Warner Brothers, HBO, CNN, and Time magazine의 주인이기도 한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합병은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은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합병 후 겨우 3년이 지나기도 전에 합병 당시 취임한 거의 모든 경영진이 사퇴를 하였고, 회사는 시장가격으로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국 정부는 합병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 Klein은 두 회사간 기업문화의 현격한 차이가 급기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합병을 이루어낸 기업을 몰락으로 내몰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OL의 사장 Steve Case는 1990년대 말경 엄청난 야심으로 시작된 AOL이 잠재적인 요인인 인터넷 거품에 의해 언젠가는 좌초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문제가 터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가 생각해낸 해결안은 다른 회사를 인수해 자기 회사를 보기 좋게 띄우는 것이었다. 한편 Time Warner의 사장 Jerry Levin은 당시 인터넷 신기술에 흠뻑 매료되어 있긴 했으나, 광범위하게 팽창한 자신의 덩치 큰 미디어제국이 인터넷 시대로의 진화에 더 이상 발맞춰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큰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 AOL은 Time Warner의 최고로 완벽한 합병 파트너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AOL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기업 분위기가 자유 분방하며 매우 공격적이었던 데 반해, 점잖을 빼는 기업문화에 더욱 익숙한 Time Warner의 임원은 AOL의 분위기를 몹시 싫어했다. 두 회사간의 기업문화의 마찰, 기업경영 스타일의 갈등 속에서 AOL의 경영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AOL이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회사 자체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매출액 가운데 최소 1,900억 달러 이상을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혐의를 인정했다. 

AOL Time Warner의 신속한 등장과 그보다 더 빠르게 몰락해버린 과정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Alec Klein은 The Washington Post지의 기업조사 담당 기자로, AOL Time Warner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여 2년 넘게 The Washington Post지에 게재한 바 있다. The Washington Post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Virginian-Pilot (Norfolk), the Baltimore Sun 및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기자활동을 하였고, 브라운 대학을 전미 우수대학생으로 졸업했다. 현재 극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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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NURTURING YOUR CHILD WITH MUSIC 

가  제 : 음악과 소리를 통한 행복한 육아
저  자 : John M. Ortiz

출판사 : Beyond Words Publishing
발행일 : 1999년 11월

분  량 : 219페이지
장  르 : 육아/교육

창조적이고 매우 흥미 있는 이 책에서 심리학자이자 음악가이며 작곡가인 저자 John M. Ortiz는 음악과 소리, 그리고 심리학을 혼합하여 부모들이 자녀와 끈끈한 결속을 유지하고 또한 자녀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심리학자이기도 한 저자 John M. Ortiz는 독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통해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음악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들의 삶에 열정적인 관심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쓰여진 이 책은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며 생산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고 증진시키며,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 방법을 알려준다.

음악과 소리는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도울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손쉬운 연습이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부드러운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매개체이다. 이 책에서는 태아기, 신생아기, 취학 전 아동 및 학생 등 자녀의 나이에 맞추어 들려주는 음악 메뉴와 요일별 소리샘플을 제공한다. 산모들은 긍정적인 음악진동을 통해 태아와 교류할 수 있다. 이 책이 걸음마 아기를 위해 ABC를 배우는 것부터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것까지 모든 것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음악은 어린 아동을 자극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어 쉬게 하고 잠자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음악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정서적 기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과 소리를 일상의 춤추는 생활과 연결함으로써 가정을 화목한 분위기로 만들고,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다.

가정에서 들을 만한 조화로운 음악과 각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파티, 자동차 여행 및 다양한 분위기 등에 잘 어울리는 CD를 고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소개>

심리학 박사이며 최면술사 자격증과 심리교육 트레이너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는 ‘Institute of Applied Psychomusicology’의 설립자이자 운영이사이기도 하다. 성인을 위한 심리학 서적인 <Tao of Music>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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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THE MULTI-ORGASMIC WOMAN 

부  제 : Discover Your Full Desire, Pleasuer and Vitality
가  제 : 다중 오르가즘 경험을 위한 안내서
저  자 : Mantak Chia & Rachel Carlton Abrams
출판사 : Rodale Press
발행일 : 2005년 5월
분  량 : 304페이지
장  르 : 건강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3명의 여성 중 겨우 1명만이 꾸준히 오르가즘을 경험하며, 전체 여성의 16%만이 다중 오르가즘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성욕과 성 만족 향상을 위한 이 책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도교식 성교”의 원로스승이며 동양의 정신적 대가인 Mantak Chia의 지혜 및 신비와 서양 의사인 Rachel Carlton Abrams의 건강에 관한 지식을 결합한 섹스 안내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환희에 찬 오르가즘을 경험해 본 수백만의 여성들과 아직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수백만의 여성들을 위하여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식 전통적인 도교식 명상과 실습방법을 처방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책을 읽는 여성 독자들은 오랜 기간 검증된 성교 기법을 실습을 통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원할 때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들 신체의 내부 전체에 퍼지는 오르가즘을 원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도교식 성교”로부터 심오한 통찰력을 이끌어낸다. 즉, 우리가 성생활에 있어 엄청난 힘과 기쁨의 샘인 성 에너지 - 성욕과 체력 –의 근원을 잘 연결해야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일련의 맞춤식 테크닉과 실제연습을 보며 “기” 또는 “삶의 에너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온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오르가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시 그들의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잠재된 성적 환희에 최고조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하고 흡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Mantak Chia는 Tai Chia부터 도교식 성교에 이르기까지 도교 무예에 관한 한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지도자이다. 베스트셀러인 <The Multi-Orgasmic Man>과 <The Multi-Orgasmic Couple>의 저자이며, 고전서인 <Taoist Secrets of Love and Healing Love Through the Tao>를 출판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돌며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Rachel Charlton Abrams는 여성의 건강 및 성교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의학과와 대체의학과 의사이다. <The Multi-Orgasmic Couple>의 공동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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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MAKING KIND CHOICES 
가  제 : 동물 친화적 삶
저  자 : Ingrid Newkirk
출판사 :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 2005년 1월
분  량 : 472페이지
장  르 : 환경
 

동물에 대해 동정심을 쏟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지금보다 더욱 기쁘게 생활할 수 있고 동물과 동물서식 환경에 대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실제적 접근이 가능한 이 책을 통해 저자 Ingrid Newkirk는 우리와 이웃들의 삶, 공동사회, 동물의 세계 그리고 지구전체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락한 가구 및 비품 장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멋진 옷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동물들과 그들이 뛰어노는 천연환경이 잘 보호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화장품 및 생필품의 제조과정에 동물의 몸에서 추출된 성분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
-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과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가치를 가지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
- 평상시 또는 특별한 날의 음식을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준비하는 것
- 동물의 가죽이나 그 밖의 다른 동물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지 않고도 멋진 의상을 만드는 것
- 집안이나 정원에 서식하는 쥐, 곤충이나 다른 해충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
-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애완동물 친구를 기르는 것
- 생태 친화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것

- 여행할 때 항상 생태환경 보전을 염두에 두는 것
<저자 소개>
Ingrid Newkirk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의 윤리적인 대우를 위한 모임(PETA)>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동 중이다. 동물의 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하자는 그녀의 캠페인은 The Washington Post지와 기타 주요신문의 제1면을 장식하였고,  Today Show, The Oprah Winfrey Show, Nightline 및 20/20 등과 같은 유명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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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THE MIDDLE MIND

가  제 : 미들 마인드

저  자 : Curtis White

출판사 : HarperSanFrancisco

발행일 : 2003년 9월 
분  량 : 224페이지

장  르 : 사회

새롭고 예리한 이 비평서에서 저명한 사회비평가 Curtis White는 우리 문화와 삶을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언론, 정치, 예술, 종교 분야의 상상력 부족을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은 미들 마인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가 말한 ‘미들 마인드’는 실용적이고 노골적이며 대중적이다. 또한 우파의 편협함을 경멸하고 좌파의 노선을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미들 마인드는 좌파 혹은 우파도, 지식인 혹은 비지식인도, 아카데미 혹은 대중문화도 아닌 상태로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위험한 것은 특수한 관점이 아닌 이런 중간자적인 미들 마인드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미들 마인드적인 사고가 편안함과 무난함을 제공하지만 이는 곧 안이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방관자적인 태도가 삶의 전반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자는 우리가 중간자적인 미들 마인드에 익숙해져 책을 읽고 생각하는 방법,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까지 잊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미들 마인드는 중립적이고 만연하며 쉽게 소화되기 때문에 현대의 상상력을 잠재워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험한 태도가 현대의 문화적, 지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상력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저자 소개>

소설가이며 저명한 수필가이다. 소설작품으로는 <Memories of My Father Watching TV>, <Requiem> 등이 있고 <Context>와 <Harper’s>에 정기적으로 에세이를 발표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의 영어과 교수이며 Center for Book Culture/Dalkey Archive Press의 원장을 맡고 있다.
JUVENILE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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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AGNES PARKER… HAPPY CAMPER?

가제   :  아그네스의 즐거운 자연과학 캠프

저자   :  Kathleen O’Dell

출판사 :  DIAL BOOKS

발행일 :  2005년  

분량   :  160페이지
장르   :  소설
함께 자연캠프에 간 아그네스 파커와 단짝친구 프리진은 4주 동안의 캠프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숙소를 사용하게 된다. 아그네스는 프리진과 떨어져 지내면서, 다른 친구들이 프리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게 된다. 친구들은 프리진이 공주병 환자이고 자칭 세계 최고의 슈퍼모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에 대해 떠벌리고 돌아다닌다고 한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프리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프리진이 웃을 때, 코에서 우유처럼 흘러나오는 콧물’ 뿐인데… 아그네스는 프리진과 어려서부터 단짝친구로 지내온 터라 그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프리진이 이쁘다구? 만약 프리진이 정말로 공주처럼 도도하게 굴면 어쩌지?’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프리진은 결국 아그네스에게마저 공주병에 걸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그네스와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사건들을 통해 어린 독자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책은 국내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자연캠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AGNES PARKER… GIRL IN PROGRESS> 라는 작품으로 데뷔하였다. 데뷔작은 IRA-CBC Children’s Choice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작품의 후속작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자신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자연환경 캠프에 대한 이 책 <아그네스의 즐거운 자연과학 캠프>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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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WILD BOY

가제   :  와일드 보이

저자   :  Jill Dawson

출판사 :  Hodder & Stoughton Publishers

발행일 :  2003년

분량   :  291페이지
장르   :  소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숲속에서 발견된 자폐아 빅터에 대한 이야기 책. 

프랑스 혁명 후 8년, 애비론 숲에서 12살짜리 소년이 발견된다. 발견 당시 소년은 동물과 같은 행동을 보였고, 소년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적어도 7년 이상은 숲에서 생활했으리라는 추측을 한다. 추적과 포위망을 통해 결국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히게 된 소년은 파리로 이송되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고 괴물 취급까지도 받는다. 연구 대상으로 빅터를 넘겨받은 이타르 박사는 그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 연구하고, 동시에 5년에 걸친 사회화 교육을 시도한다. 이타르 박사의 사회화 교육은 빅터에게는 별 효과가 없이 끝나고 말지만 박사가 흘린 좌절을 눈물을 목격한 빅터는 뜻하지 않게도 인간으로서 박사에게 동지애를 느껴 변화하게 된다. 빅터를 실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이타르 박사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타르 박사는 빅터를 통해 오히려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빅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관한 이타르 박사의 실제 보고서는 1802년 영어로 번역되어 <Wolf Children and the Problem of Human Nature>, <The Wild Boy of Aveyro> 등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실존인물인 빅터는 40세까지 그의 양육을 맡았던 게랑 부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목수로서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저자 소개>

시와 소설 등 다양한 문학의 분야에서 고루 수상한 다재다능한 작가이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그녀의 세 번째 소설인 <Fred & Edie>는 1920년 영국,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이루려 한 Edith Thomson과 그녀의 정부 Frederick Bywaters에 대한 이야기로 Whitbread와 Orange prize의 후보로 오른 바 있으며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 번역, 소개되었다.
GERMAN TITLES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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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DIE REISE ZU DEN FLIEGENDEN INSELN 

가제
: 날으는 섬과 요나의 모험

저자
: Heinz Janisch

출판사
: Jungbrunnen

발행일 
: 2001년 2월

분량    : 192페이지

장르    : 아동소설  

Jona는 오래된 지도 보기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얼마 전 돌아가신 Jona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슬픔에 빠진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된 Jona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고지도를 들여다보며 혼자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고지도를 들여다 보던 Jona는 결국 마법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오래된 지도들을 뒤적이다가 Jona는 그 중 하나의 지도에서 ‘날으는 섬’이라고 이름 붙여진 비밀스러운 곳을 발견한다. 그 섬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이라고 한다. 마법 유리구슬의 도움으로 Jona는 “Neverend”라는 낡은 배를 얻어타게 되고, 기이한 항해사들과 함께 날으는 섬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시작한다. 섬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동안 답을 얻지 못했던 Jona의 모든 궁금증과 의문은 쉽게 풀릴 터였다.

마법의 세계에는 놀라운 섬들이 많이 있었다. “44개의 탑”이라는 섬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방법과 더불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아무런 결단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이름 없는 섬”이라는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용감함’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허영심에 가득 찬 영웅적 행위가 아닌, 뜻하지 않은 낯선 상황과 당당하게 맞닥뜨리는 진정한 ‘용기’를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결국 Jona와 Neverend의 승무원들은 날으는 섬에서 자신들이 떠안고 있던 그 모든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아이들은 꿈 꾸기를 좋아한다. 특히 상상 속에서나 나옴 직한 멋진 장소에서 펼쳐지는 모험에 관한 꿈이라면 아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다룬 이야기책이다.

NON-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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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DAS BEST-AGING PROGRAMM

가제
: 나이를 즐기며 사는 법

저자
: Margit Burkhart

출판사
: Herbig

발행일 
: 2004년 3월

분량    : 240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Margit Burkhart는 자신의 나이를 최대한 즐기며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중년의 ‘best ager’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이제 막 시작하는 40대 전후의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습관과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을 스스로 일깨우고 생에 대한 의욕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최신 의학기술과 값비싼 약제들로 무장한, 주름살 없는 anti-aging의 노하우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육체의 젊음에서 점차 멀어져 중년에 접어드는 자신의 나이를 거부하고 외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롭고 신선한 자극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나이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나이 드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삶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인식과 자긍심, 자기애를 갖춘 성숙한 생활을 시작하는 자세를 알려준다. 그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현재의 자신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관심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꿈과 인생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이나 의료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중년의 삶을 사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JAPANESE TITLES

NON-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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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浪費を止める小さな習慣                           

가  제  :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작은 습관

저  자  : 四戸智昭(시노헤 토모아키)

출판사  : 고분샤

발행일  : 2001년 6월 

분  량  : 222페이지

장  르  : 처세

쇼핑증후군과 낭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다.

· 그것은 일종의 병이므로 결코 자책해서는 안 된다

· 의존병,　중독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자

· 누구라도 가능한 [작은 습관]을 익혀두자

저자는 낭비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버릇이나 생활 속의 낭비를 중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현재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보다 잘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독이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있는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도 낭비를 멈추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없다. 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그것을 위한 전략을 생각하고 실행함으로써 변화가 생기고 내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결코 낭비란 좋지 않은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멈추어야만 한다고 단선적인 제안을 하는 데서 그치는 책이 아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낭비란 무엇일까?

제2장  미쳐 알지 못했던 낭비 습관

제3장  중독과 낭비?

제4장 낭비하는 것은 당신뿐?

제5장 당신은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제6장 낭비를 줄이는 전략
<저자소개>

1973년 일본 모리오카시 출생. 대학원 수료 후 의료법인 사단 학풍회 가족기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정신과의료에 의한 임상연구에 종사하며 중독에 의한 사회적 손실과 정신과 의료복지 및 보건정책에 대해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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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スポーツは「良い子」を育てるか
가  제 : 스포츠를 통한 좋은 아이 기르기

저  자 :　永井　洋一(나가이 요이치)

출판사 :　NHK 출판

발행일 :　2004년 6월 

분  량 :  222페이지

장  르 :  교육

이기기 위해 선수들을 선별해서 일괄적으로 기계화 시켜버리는 지도자. 승부에 울고 웃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 어째서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것일까. 소년기의 스포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스포츠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고찰하고 눈앞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소년 스포츠계의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책. 

일본의 스포츠계는 ‘스포츠를 하는 근원적인 동기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눈앞에 펼쳐진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찰나적인 시점을 가진 인물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소년 스포츠 세계도 이와 같은 찰나적인 시점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이기기 위한 팀 구성, 이기기 위한 연습, 이기기 위한 작전, 이러한 것들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소년기의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잊어버린 감독과 코치, 부모가 판을 치는 현 시점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스포츠에 깊게 관련하는 것이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스포츠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논리적 사고력의 저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결여,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이 아이들을 둘러싼 문제와 소년 스포츠가 안고 있는 문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현대의 아이들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년 스포츠의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을 접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목차>

제1장 왜 아이에게 스포츠를 시킵니까?

제2장 스포츠는 정말 깨끗하고 바른 것인가

제3장 아이를 스포츠 스타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모와 이러한 부모를 둔 자녀 사이의 비극

제4장 현대의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스포츠

제5장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저자 소개>

스포츠 저널리스트. 대학 문예학부 재학 중 소년 축구 지도를 시작하여 졸업 후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를 지도하는 클럽을 창설. 닛산 FC 코칭스탭, 스포츠 전문지의 편집을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축구를 중심으로 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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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ビジネスマンのためのわかりやすくて正しい文章の書き方
가  제  : 비즈니스맨을 위한 알기 쉽고 바른 문장 쓰는 법 

저  자  :　梶文彦 (카지 후미히코)

출판사  : 강키 출판

발행일  : 2005년 5월 6일

분  량  : 207페이지

장  르  : 실용

이 책 한 권으로 당신의 문장력이 몰라보게 좋아질 수 있다.

글을 쓰는 작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에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장 작성법에서 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문장을 작성하는 법, 일본어의 바른 표기 사례 및 이메일 작성법, 문장표기의 기본, 에티켓 관용구의 소개와 해설에 이르기까지 쉽고 바른 문장 쓰는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독자들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차>

PART 1  문장쓰기에 앞서 이것만은 꼭 준비하라

PART 2  정확하고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문장 쓰는 법

PART 3  읽기 쉬운 문장 쓰는 법.

PART 4  비즈니스 문장의 표기 법칙

PART 5  메일 작성 법

PART 6  비즈니스 문서의 형식
<저자 소개>

1944년 동경 출생. 대학 졸업 후, 경영 관련 잡지 편집자 및 경영 컨설턴트를 거쳐 생산기술 및 기술자, 기능자 육성 분야의 서적 및 잡지 기획 컨설팅에 종사했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의 사고< <생산기술 매니지먼트, 서식 형식 모음> 등이 있다. 생산기술정보 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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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 自分のためのアメリカ留学
가  제  : 나 자신을 위한 미국유학 가이드

저  자  : 芦野武徳(아시노 다케노리)

출판사  : 문예사

발행일  : 2003년 9월 

분  량  : 278페이지

장  르  : 실용

애써 머나먼 미국 유학까지 가서 좌절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지금부터 가게 될, 동경하는 유학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가 유학을 결심한 후에 그랬듯이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보는 할리우드 영화나 TV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아름다운 장소들, 근처에 유명한 해안과 리조트가 있거나 야경이 아름다운 대도시 등을 주로 상상할 것이다. 또한 고국에는 없는 개방적 문화나 문화적 자극 등을 느끼고, 공부와 동시에 혼자만의 생활에도 충실하고 싶은 욕심 역시 유학을 가기 전 누구나가 품어보는 의욕의 일부일 것이다. 저자는 일본 메이지 대학으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다. 미국 음악과 영화를 좋아했던 탓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마음속으로 동경해왔던 나라 미국에 가고자 하는 욕심과 미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미국 내 유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군상의 유학생들을 접하면서 유학의 실패 원인은 어학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유학생활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유학을 계속해 나가는 비결과 자신의 끼를 살려 유학 생활을 즐기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어떠한 장소를 선택할까

제2장 미국의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제3장 영어 통달법

제4장 미국인과 친해지려면

제5장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제6장 성 문제

제7장 너무나 돌아가고 싶을 때는

제8장 1년이 지나면

제9장 여름방학을 이용해 빨리 졸업하기

제10장  일본인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11장  일본어와 영어의 센스를 향상시켜라

제12장  2년째 - 자신을 찾아

제13장  3년째 – 진로결정

제14장  졸업을 해서(유학을 마치며).
<저자 소개>

1967년 동경 출생. 찰스톤 대학 졸업 후 외국환 중개회사에서 근무했다. 그 후 지금까지 작가 , 영상번역가로 활약하면서 시나리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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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ゲーム理論を読みとく　　　　　　　　　　　　　　　　　　　　
가  제 : 게임이론                                      

저  자:　竹田茂夫(다케다 시게오)

출판사 : 치쿠마 신서

발행일 : 2004년 2월 10일 

분  량 : 301페이지

장  르 : 비즈니스

게임이론은 60년쯤 전부터 창시된 지적 운동의 일환이다. 최초의 게임이론 논문인 폰노이만의 논문은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정치학, 법학, 역사학, 생물학, 생태학 등에 두루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4년에 세 명의 게임이론 전문가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게임이론은 학문의 세계에서 본격적인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여론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 분야로, 한편에서는 경제학의 ‘조용한 혁명’을 계속해서 넘고 있는 유망한 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경제학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대립과 협조, 도태와 진화 등의 현상을 넓게 해명할 수 있는 만능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연구자 중 게임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게임이론이 무엇인지 해설하고 지금까지의 이론과 다른 의견을 대비시켜 쉽게 간과되어 온 게임이론의 구조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게임이론을 해부한다.  

<목차>

제1장  죄인의 덫, 게임이론의 덫

제2장  계산하는 독방의 이성

제3장  냉전과 게임이론

제4장  마음의 균형

제5장  교섭과 대화

제6장  진화게임과 제도

제7장  놀이의 파괴력

제8장  폭력과 연속체
<저자 소개>

1949년 출생으로 히토츠바시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한 후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론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 자유대학 조교를 거쳐 현재 법정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신용과 신뢰의 경제학>  <사상으로서의 경제학> 등이 있다.
CHINESE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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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女人勝經      
가제    : 실용연애백서

저자  
:  王瑞德

출판사  :  我識出版社

분량    :  301페이지

발행일  :  2004년 8월

장르    :  처세

남자와 여자, 그들의 만남,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는 끊일 줄 모르고 이어지는 대화의 소재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한 책도 있었고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남녀 간의 합의점에의 도달을 시도한 책도 있었으며, 사회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차이를 분석하고 다름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 책도 있었다. 

이 책은 같은 아시아 지역, 그것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지닌 대만에서 출간된 책으로, 상기 서술한 책들과는 그 접근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평소 궁금했으나 선뜻 타인에게 거론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1장 ‘남자의 본 모습’에서는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가, 남자들은 왜 야한 속옷을 좋아하는가, 술버릇이 안 좋은 남자는 만나지 말라 등등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있다. 저자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지만, 대다수 남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여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 더 지혜로운 연애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차>

1. 남자 진면목

2. 스킨십 테크닉

3. 유부녀 클럽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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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赢自己一把 - 突破人生瓶颈的111个道理  
가제    : 자기 승리법 – 난관을 극복하는 111가지 이야기

저자  
: 马国福

출판사  : 中国妇女出版社 

분량    :  258페이지

발행일  :  2005년 1월

장르    :  처세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어 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책은 현재 중국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촉망 받는 신진작가 중 한 명인 마궈푸의 첫 작품이다. 그는 특유의 지혜와 감성, 의미 깊은 문장, 삶에 대한 의지와 예견을 작품에 담아 이미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외 신문,잡지 등에 발표한 글들을 발췌하여 출간한 책이다.

그의 작품은 매우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사회를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따스한 언어로 풀어나간다. 애정과 사랑, 가족, 우정, 고향 등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는 저자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생, 환경, 성공과 실패 등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도 있다. 이는 1978년 출생한 저자가, 기성 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젊은이의 사고로, 같은 고민과 상황을 경험했던 선배의 입장에서 풀어 놓은 이야기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매일 1%씩 성공하라

2. 첫인상, 처음 3분을 노려라

3. 인생의 슬럼프 극복하기

4. 고통이 있다면 자신에게 즐거움도 선물하라

5. 원한이 감사로 바뀌게 하라

6. 마음의 잡초를 뽑아라

7. 자신을 직시하라

8.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9. 화내기 전 한번 더 생각하라

10. 가족에게 애정표현을 아끼지 말라

삶의 작은 행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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